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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하나. 최근 흥행 중인 ‘안시성’ 상영관.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저들(백성들)을 지키려면 싸워야 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회자 중인 주인공 

양만춘 안시성주의 명대사다. 이런 마음이 이 나라를 오천 년 이어오게 한 힘일 것이다.  

 

장면 둘. 지난 8 월 강원도 양구의 2 사단 신병교육대 수료식장. 애국가를 부르는 까까머리 

훈련병들과 그 가족들의 뺨에 눈물이 흐른다. 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친 아들의 늠름한 

모습과 평소 잊고 지내던 나라에 대한 사랑과 혹시 모를 염려가 뒤섞인 아름다운 눈물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뭉쳐진 자랑스러운 국군의 단면이다.  

 

장면 셋. 지난 27 일 국방부.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은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행진을 

생략하는 대신 간소한 축하 공연 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국군의 날마다 장병들이 

고생했다는 친절한 설명도 있었다. 하지만 국군의 날 우리 군인들이 몸만 편하기를 바랄까.  

 

10 월 1 일 국군의 날. 사실 대한민국 정규군의 설립은 미군정 당시인 1946 년 1 월 15 일 

조선경찰예비대(남조선국방경비대) 창설로부터 비롯된다.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대한광복군은 그 전인 1940 년 9 월 17 일 창설됐다. 모두 우리 군의 뿌리이기에 소중한 

날임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10 월 1 일을 기념해 온 것은 1950 년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 선을 넘어선 바로 그날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침략으로 우리 군 13 만 7000 여 명이 전사하고 3 만 명 이상이 실종됐으며 45 만여 

명이 부상한 전쟁, 적대행위와는 무관한 우리 국민 60 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학살당하고 

행방불명된 그 전쟁에서, 어렵게 전세를 만회하고 북진(北進)의 힘찬 발걸음 뗀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자는 것이다. 올해는 건군(建軍) 70 주년, 행사 65 주년이 되는 해로, 최근 

5 년마다 크게 기념 행사를 해왔는데 정부는 어쩐 일인지 조용히 넘기려 한다.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함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연초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2 월 8 일, 정규군 창건기념일 70 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전시했다. 그런데 국군의 날을 광복군 설립일로 

옮기자는 말도 나온다. 일제에 항거해 무장투쟁을 기도했던 광복군은 항일운동사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날은 광복군 설립의 의미를 기념하면 될 일이다.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그것도 65 년을 이어온 전통의 무게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기원전에 유럽을 제패한 로마군도 처음부터 강군은 아니었다. 로마의 성장기에는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한 카르타고가 있었다. 한니발 장군으로 유명한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함으로써 그 번영이 시작됐다. 승전 요인은 단 하나. 로마는 시민권을 중심으로 한 

‘국군’이 목숨 걸고 싸웠고, 카르타고는 돈으로 산 ‘용병’이 싸웠다. 애국심과 명예로 뭉친 

군대가, 그게 없는 군대를 상대로 적은 병력으로 타지에서 싸웠지만 대승했다. 그래서 ‘군은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한다. 

 

건군 70 주년. 청춘을 나라에 바쳐 복무하는 젊은 병사들과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직업군인의 사기와 명예를 북돋아줄 멋진 행사가 아쉽다. 평화도 힘이 있어야 지킨다. 

힘없는 평화는 타방의 배려에 의한 평화일 뿐, 그 배려가 끝나는 순간 허무하게 사라질 가짜 

평화다. 강군 건설과 사기 진작이 늘 필요한 이유다. 

 

 

* 본 글은 9 월 28 일자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